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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불교음악인의 무대인 ‘2010 전국불교합
창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음성공양을 통해 스스로 신심
을 돋우고 이웃에 불법을 전하는 전국에 계신 불교합창단원의 정성을 치
하 합니다.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음악을 사랑하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희망과 열정으로 그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무대가 마련될 
수 있어 저 또한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다.

  예로부터 불교음악은 전해진 지역에 따라 그 지방색이 도드라진 특색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1천여 년 동안 지켜온 불교음악과 현대에 맞게 새
롭게 창조되고 있는 찬불가는 불교문화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사
회와 불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바로 불교음
악이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포교환경에서 불교음악인의 원력이 담긴 찬불
가는 포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음악과 현
대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찬불가의 발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불교음악인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불교음악에 대한 관심
과 부흥에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 실천하고 계신 스님들과 불심 가득한 불
자님들의 노고와 참여가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최근에 각 사찰 합창단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실력이 일취월
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합창단의 왕성한 활동은 불교
음악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같은 원력에 힘입어 
2009년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구성되었으며, 전국 규모의 불교합창단을 
조직화하여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기량과 열
기가 높아지고 있는 불교합창제를 통해서 불교음악에 대한 전파력과 생명
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종단은 
앞으로도 불교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
니다.



  오늘 참가하고 있는 모든 합창단과 관계자들이 경쟁을 떠나 한 마음
으로 즐기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뜻 깊은 본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과 불교음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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